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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 제1의 

국정목표로 천명되었다.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우수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창업

의 파급효과가 일반 생계형 창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기술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기술 

활용과 함께 창업자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개인의 특성(창업 동기, 창업자 역량, 창업자 경험, 기업가정신)과 기업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 경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경쟁력이 기업의 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창업기업 CEO의 이력을 출연(연) 출신여부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출연(연) 출신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창업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요인을 집단 간(CEO의 출

연(연) 출신 여부) 구분을 통해 분석한 초기 연구로 향후 기술창업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어 : 기술창업, 창업 성공요인, 정보통신기술, 구조방정식

※ 논문접수일: 2017.12.14, 1차수정일: 2018.3.10, 게재확정일: 2018.3.27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기술원, yorish@etri.re.kr, 042-860-4876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연구원, alsrud2100@gmail.com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경영정책학 겸임교수, sk-kim@etri.re.kr, 042-860-1263, 

교신저자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수행중인 ‘ETRI R&D 성과의 사업화 촉

진’ 사업의 결과물임(과제 고유번호 : 18ZV1110).

기술혁신학회지 제21권 2호

2018년 6월 pp.615~635



616 ICT 분야 창업자 특성에 따른 기업성과 상관관계 분석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selected job creation policy as first goal in order to overcome 

the recession and respons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based start up is worth noting 

in order to job creation. Because the ripple effect of technology based start up is higher than 

self-employment.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onduct various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 vitalization of technology based start up. In order for technology based start 

up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maximize personal (founder) capacity.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features of personal (motivation, capability, experience, 

entrepreneurship)”, “competitiveness of company” and “corporate performance”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lso, in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2 groups based on the career of CEO (work for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VS the 

others). This study can be utilized when policy making and practice about technology based 

start-up.

Key Words : Technology based start up, Success factors for Startups, I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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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 대응, 뉴노멀 극복,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

리 창출’이 1순위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융‧복합 산업구조에서 장기 경기침체 극복, 고용창

출 확대 등을 위해 상황 대처에 유연한 창업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술

력 기반의 혁신형 창업이 일반 생계형 창업보다 창업 3년 후 생존율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김선우 외, 2015) 기술창업은 적극적인 확산전략이 필요하다(중소기업청, 

2016).

특히, 기술기반 창업 중 ICT 분야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다. ICT의 발전은 

ICT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

다(서동혁 외, 2015).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은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고, ICT 사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창업 활성

화에 기여함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주재욱 외, 2012).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ICT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 → 국제경쟁력 제고 

→ 생산증대 → 고용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분야의 환경적 특성, 창업자 개인의 특성, 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 중 창업자 스스로의 역할과 역량이 창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사업체의 운영, 나아가 사업체의 성공과 실패에 이르기 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양동

우･김정연, 2008). 이와 같은 이유로 창업자의 개인의 특성은 창업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진희 외, 2008). 

창업자 중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은 일반 창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와 매출이 두 배가량 

크다(한국경제, 2017). 이는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때 필요한 

자원을 일반 기업에 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창업자와 연구원 출신의 창업자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

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높은 ICT 분야 창업기업의 창업자 

개인의 특성과 기업 경쟁력, 기업의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같은 ICT 

산업 내에서 연구원 출신의 창업자와 일반 창업자의 성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

한다. 이를 위해, 창업자 개인의 특성과 기업 경쟁력, 그리고 기업성과의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

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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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기술창업 기업

국내의 연구에서는 기술창업 기업에 대해 일관된 용어의 정이 없이 소수의 인력이 혁신적 

기술과 사업 동기를 가지고 설립한 기업, 연구개발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술･신제품,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 및 성장 목적을 달성하는 기업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권미영･정해

주, 2012). 또한, 위험은 높지만 성공하면 높은 기대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로 벤처 사업에 도전

하여 목표를 성취하려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창업자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군으로 정의하

기도 한다.(이진주, 1986) 뿐만 아니라, 기술창업을 본인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창

업을 하거나 창업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설립된 기업을 제조

업, 소프트웨어, IT 융합 분야의 콘텐츠, 지식기반 서비스업, 제조업 융합 분야 등으로 유형화하

기도 하였다(박동 외, 2010).

한편 해외의 연구에서는 기술창업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기업(Cooper and Bruno, 1977)으로 정의한다. 또한 신기술‧신제

품 그리고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 및 성장 목적을 달성하는 

기업(Carland et al., 1984) 등으로도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기업보다 고용기여도가 월등히 높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

록 고용의 탄력성이 증가되고, 고용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육성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김정홍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 기업을 타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높은 ICT 분야에서 ‘ICT 및 이와 

융합된 다양한 산업분야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와 제품 등을 공급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2. 창업자 개인의 특성

창업성과에 대해 주로 창업자 개인의 특성이 재무적인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가 되었다(양동우･김정연, 2008). 창업자 개인은 창업 초기부터 기업의 성장에 이르

기 까지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Baron and Markman, 2003; 권미영･정해주, 2012).

창업자의 특성 중 창업 동기는 창업 자체의 성공여부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기업이 가지는 



     619심용호 ･송민경 ･김서균

특성 및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졌다(Begley and Boyd, 1987). 

창업을 하는 긍정적인 동기로는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 싶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들 수 있고(Shane et al., 1991), 부정적인 동기로는 불안정한 

직장생활 및 제한된 승진기회 등을 들 수 있다(Buttner and Moore, 1997). 이러한 창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1)창업이 바람직하다고 느낄수록, 2)개인 행동성향이 진취적일수

록, 3)창업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창업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지고 기업가적인 행동

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Leffel, 2008; 윤남수, 2012). 창업동기와 기업의 경쟁

력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 동기 지수가 낮을수록, 창업 아이템에 대한 개발욕구가 높을수록 회사

의 경쟁력(기술수준)이 높다고 분석된다. 이는 긍정적인 이유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기술수준

이 높고 이후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연순･김주미,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창업자 동기는 기업의 경쟁력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특성 중 창업자의 역량은 기업의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의 초창기부터 많은 관심

을 받으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용희 외, 2015). 창업자의 역량에 대해 기업의 경영분야에서

는 특정 직무에서 효과적이거나, 뛰어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으로 정의하

고 있다(Klemp, 1980).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에 대해 Shane(2004)은 일반적 창업동기에 비전, 성취욕구, 열정, 

추진력 등을 포함하였고, Lee and Grise(1990)은 경영자가 되고 싶은 욕망(창업의지), 지식과 

기술의 사용 (기술개발 의지)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사회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비즈니스 상황에 있어서 기술력이 부족한 

사람들과 비교해 높은 성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사회적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on and Markman, 2003). 또한, 기업가의 역량은 생산성

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기업가의 교육수준이 높고, 해당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handler and Jansen, 1992). 창업자의 역량과 기업의 경쟁력의 

관계에 대해 창업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쟁력(기술사업화 능력)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양수희 외, 2011). 또한, 승진기회의 협소와 불안정한 직장생활, 실

업 등 부정적 요인에 의한 창업동기는 긍정적 창업동기에 비해 창업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utter and Moore,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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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창업자 역량은 기업의 경쟁력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특성 중 직무경험은 특정 직업에서 보낸 시간 및 특정 업무에서 수행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직무경험은 그 양과 성과 사이에 강한 관계가 성립된다(Quinones et 

al., 1995).

창업환경은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환경과 비교하여 불확실성이 크고, 사전 예측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창업자의 경험적 요소가 창업자에게 방향과 대안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종건 외, 2014).

창업자의 창업관련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영적 경험을 가진 창업자들이 경험이 없는 

창업자들 보다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었다(이종건 외, 2014). 또한, 

생존한 창업기업의 실증조사 결과 경영진의 경험은 경영의 위기상황 등을 잘 대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권명중, 2000). 이러한 창업자의 경험과 기업의 경쟁력의 관계

에 대해 창업자의 많은 경험이 제품공정을 향상시키고 보다 좋은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어 기업의 경쟁력(기술공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apastathopoulos 

and Beniek,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창업자 경험은 기업의 경쟁력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

는 것으로, 혁신적이고 진취적으로 활동하여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가의 성향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병권･전인오, 2014). 또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 위험 

감수적, 진취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재결합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Stevenson and 

Jarillo, 1990),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장성희･마윤주, 2011). 설병문･홍효석(2013)은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을 학력, 창업경

험, 창업교육 경험으로 분류하여 창업교육 이수를 창업자의 경험으로 정의하여 연구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혁신성, 진취

성, 위험감수성은 사업성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Rauch et al., 2009).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경쟁력의 관계에 대해 기업가정신에 따라 기업의 자원활용 역량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이재훈･양현주, 2011), 높은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과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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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킨다고 분석되고 있다.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경쟁사보다 우수한 연구개발, 

제품･공정, 혁신역량 등이 원천이 되어 기술혁신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최종열,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 4를 설정한다.

가설 4.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경쟁력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업경쟁력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경쟁력이란 경쟁기업과 동등한 편익을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 고객에 대한 월등한 가치 등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쟁우위로 정의할 

수 있다(Porter, 1990). 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품질 및 기술

력 등의 비가격적 경쟁력과, 사용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 금액 등의 가격적 경쟁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품이 주는 품질 특징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일 때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만족을 하고, 이는 경쟁사 제품과 자사의 제품을 차별화 하는 매우 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김동욱･전인오, 2012). 

또한, 기업이 기술자원(지재권, 기타 기술개발 능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면 신제품 개발 및 

상업화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시장진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기업의 가치창출을 제공하게 

된다(Lee et al., 2001). 특히, 이러한 특허 등의 지식기반 자원의 경쟁력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에서 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킨다(Miller and Shamise, 1996). 

한편, 기업이 사업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야 한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남준호 외, 2013).

기업경쟁력과 기업의 성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창업 기업의 기술력 및 기타 경쟁력은 기업성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 자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권미영･정해주,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 5를 설정한다.

가설 5. 기업 경쟁력은 기업의 성과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기업성과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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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론모형

로 측정이 가능하다.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매출액수익률, 

투자자본수익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기도 하고, 비재무적 지표로써 성장률, 제품혁신, 다각화, 시

장점유율 등 다양한 지표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도 한다(Venkatraman and Ramanujam, 1987).

기술기반의 창업기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혁신적 기술을 보유여부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기업이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을 보유함으로써 기술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Jones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III. 연구의 모형 및 방법

1. 연구의 모형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되는 대부분의 개념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잠재변인이다. 구조방정

식은 이러한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지표 간 상관

계수를 통해 검증하는 기법이다(김진수,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방정식 기법을 기반으로 개인-기업-성과의 구조를 적용하여 연구

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론을 토대로 개인 요인으로는 1) 창업자의 

동기 2) 창업자의 역량 3) 창업자의 경험 4) 기업가정신 등 4개를 변수를 설정하였고, 기업 

요인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성과 요인으로 기업의 (재무적)성과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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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200개 이상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의 경우 적합한 최소한의 표본 크기를 100-150개로 보고 있다. 이는 표본의 

크기가 더 커지면 자료들의 민감성이 증가하여 모든 적합지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방향으로 산

출되기 때문이다(Marsh et al., 1988; 김병근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ICT 분야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00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39부의 설문이 회수되어 

이 중 답변의 일관성 부족 및 불성실 응답 11개를 제외 한 128부가 통계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 분석 및 신뢰성 검정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SPSS 22.0 

체험판, AMOS 22.0 체험판 등을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개인요인 중 첫 번째 ‘창업자 동기’는 창업자가 창업을 결심하고 기업 방향제시 및 목표를 

설정한 원인이 된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긍정적인 창업동기, 창업자 비전, 

창업 아이템 핵심기술의 개발 의지, 창업의지 수준 (4개 문항) 등을 측정하였다. 두 번째 ‘창업

자의 역량’은 창업자가 특정상황 및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내재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창업자의 학력수준 및 창업아이

템 관련지식 수준(2개 문항) 등을 측정하였다. 세 번째 ‘창업자 경험’은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하

기 전 해당 아이템 관련 유사 경험의 여부로 정의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과거 창업경험 

및 관련 아이템 분야 종사경험, 창업관련 교육이수 경험(3개 문항) 등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기업가정신’은 창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프로세스,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능력

과 시장의 환경변화를 주도 하고자 하는 성향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성향(창의성),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이루려는 의지(진취성),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지(혁신성), 결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더라도 시도하려는 

의지 및 노력(위험 감수성)(4개 문항) 등을 측정하였다. 

기업요인의 측정변수인 ‘기업경쟁력’은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활동 수준 및 기술개발 능력,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월등한 가치를 제공하는 품질수준, 가격 차별화 전략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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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 등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요인의 측정변수인 ‘기업의 성과’는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재무

적 성과로 정의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 투자대비 수익 및 시장점

유 증가율(4개 문항) 등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된 변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실증연구 모형

IV. 연구의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ICT 분야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CEO를 대상으로 

설문은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 128개 중 대표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는 102개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고, 여자 대표는 26개로 분석되었다. 기업 대표의 나이는 30-50대가 다수를 차지

하였고, 이 중 4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을 이수하였고, 특히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

면, 업력이 5-7년인 기업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응답기업의 매출이 10억 미만이었다. 또한, 

다수의 기업이 50인 미만의 인력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크

론바흐 알파(Cronbach α) 값을 이용하여 신뢰성 검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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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여

102

26

79.7%

20.3%

기업

업력

3년 미만

5년 - 7년

7년 이상

41

53

34

32.0%

41.4%

26.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1

30

47

33

7

8.6%

23.4%

36.7%

25.8%

5.5%

기업

매출

1억 미만

1억 - 5억

5억 - 10억

10억 - 50억

50억 - 100억

100억 이상

21

38

49

11

7

2

16.4%

29.7%

38.3%

8.6%

5.5%

1.6%

학력

수준

고졸이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1

8

33

49

37

0.8%

6.3%

25.8% 

38.3%

28.9%

고용

현황

10인 미만

10인 - 50인

50인 - 100인

100인 - 500인

54

51

22

1

42.2%

39.8%

17.2%

0.8%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Cronbach’s α

기업의

성과

영업이익 .911 .095 .091 .089 .103 .093

.922
투자대비수익 .907 .064 .042 .018 .067 -.024

매출액 .860 .122 .067 .104 .043 .078

시장점유율 .835 .180 .085 .097 .169 .106

기업

경쟁력

품질경쟁력 .203 .815 .226 .140 .088 .106

.883
R&D수준 .133 .803 .039 .229 .194 .140

기술경쟁력 .117 .794 .241 .011 .216 .228

가격경쟁력 .093 .664 .218 .235 .379 .174

기업가

정신

창의성 -.066 .137 .792 .147 -.011 .200

.845
위험감수성 .139 .122 .773 .156 .101 -.003

혁신성 .247 .130 .769 .224 .228 -.093

진취성 .018 .220 .749 .186 .163 .237

창업자

동기

기술개발 의지 .103 .082 .111 .853 .119 -.076

.850
창업자 비전 .023 .209 .203 .826 .084 .224

긍정적 동기 .027 .131 .217 .726 .119 .427

창업의지 .221 .137 .322 .619 -.110 .142

창업자

경험

창업교육 이수 .114 .213 .004 .069 .833 -.027

.811관련분야 종사 .100 .194 .199 .050 .816 .059

창업경험 .108 .129 .129 .046 .776 .141

창업자

역량

관련지식 수준 .132 .299 .161 .074 .132 .843
.836

학력수준 .102 .191 .086 .335 .044 .808

KMO / Bartlett

유의수준

총분산설명력

KMO=.838 Bartlett = 1690.183

유의수준 = .0000

총분산설명력 = 76.667 



626 ICT 분야 창업자 특성에 따른 기업성과 상관관계 분석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

(계수값)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표준오차

(S.E)

C.R

(t)
SMC

창업자동기1 ← 창업자 동기 1.000 .841 .685

창업자동기2 ← 창업자 동기 .955 .895 .082 11.702 .767

창업자동기3 ← 창업자 동기 .750 .689 .089 8.459 .879

창업자동기4 ← 창업자 동기 .634 .648 .081 7.808 .680

창업자역량1 ← 창업자 역량 1.000 .876 .645

창업자역량2 ← 창업자 역량 .991 .820 .119 8.359 .659

기업가정신1 ← 기업가정신 1.000 .713 .695

기업가정신2 ← 기업가정신 1.144 .807 .141 8.130 .631

기업가정신3 ← 기업가정신 1.276 .790 .160 7.997 .588

기업가정신4 ← 기업가정신 1.044 .728 .140 7.444 .717

창업자경험1 ← 창업자 경험 1.000 .695 .484

창업자경험2 ← 창업자 경험 1.474 .847 .193 7.628 .530

창업자경험3 ← 창업자 경험 1.320 .767 .180 7.352 .624

기업경쟁력1 ← 기업경쟁력 1.000 .794 .651

기업경쟁력2 ← 기업경쟁력 1.145 .833 .113 10.151 .508

기업경쟁력3 ← 기업경쟁력 .939 .812 .095 9.837 .673

기업경쟁력4 ← 기업경쟁력 1.000 .803 .103 9.705 .768

기업성과1 ← 기업의 성과 1.000 .824 .420

기업성과2 ← 기업의 성과 1.086 .937 .081 13.419 .475

기업성과3 ← 기업의 성과 1.029 .876 .084 12.195 .801

기업성과4 ← 기업의 성과 1.014 .828 .091 11.173 .708

유의수준 0.001에서 KMO값이 0.838로 적합한 요인분석 결과가 도출되었고, 변수에 대한 누적 

설명력은 76.667%로 설명력이 높게 분석되었다.

한편, 이론적 변수를 구성하는 하위변수들의 일관성 정도를 검증하는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모든 구성의 개념들의 Cronbach α값이 0.8 이상으로 

높았고, 이를 통해 모든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2. 측정 변수의 타당성 분석

이론 변수 및 측정변수 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C.R 값은±1.96보다 클때는 그 인과계수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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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SMC는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 높고, 0.4 이상이면 측정 변수들이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C.R 및 SMC 값이 기준 이상으로 인과관계가 유효하고,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연구모델의 적합도 수준을 살펴보면 Chai-square(χ
2
)값 215.625(df=137), 

p값 0.00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or index)값 0.861, 터커-루이스지수

(TLI: Turker-Lewis index)값 .929,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값 0.943, 근사

오차평균자승이중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 0.067로 받아들

일 수 있는 수준으로 검증이 되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지수

CMIN DF P

CMIN/DF NIF TLI CFI RMSEA

기준 < 2
> 0.9

(> 0.8 적합)
> 0.9 > 0.9

< 0.05

(0.05~0.1 수용가능)

215.625 137 0.000 1.574 0.861 0.929 0.943 0.067
 

연구모델의 적합성을 검증 한 후,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측정모델의 타당성은 집중타

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은 동일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송지준, 

2006)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R) 값을 활용한다(Hair et al., 1998). 그 결과, 모두 

0.7 이상으로 개념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개념신뢰도(C.R) 분석 결과

창업자동기 창업자역량 창업자경험 기업가정신 기업경쟁력 기업성과

개념신뢰도 0.895 0.869 0.770 0.874 0.904 0.922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변수들 간에는 그 측정치에도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송지준, 2006), 이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값(AVE)을 활용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판별타당성은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낮아야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수

들이 동일하다는 가설(상관계수 = 1)을 기각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오차 추정구간

(two-standard error interval estimates)에서 어떠한 상관계수도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변수들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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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검증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
2
=287.206(df=178), p값 0.000으로 나타났으며, NFI 

= 0.841, TLI = 0.919, CFI = 0.931, RMSEA = 0.070으로 모두 모형적합도뿐만 아니라, 실제 

분석되는 모형의 적합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창업자 개인의 특징 중 창업

자 역량, 창업자 경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경쟁력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창업자 개인의 특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거쳐 성과창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창업자 개

인의 특징 중 창업 동기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6> 개념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변수
요인적재치

(계수값)

표준오차

(S.E)

C.R

(t)
p 채택여부

기업경쟁력 ← 창업자 동기(H1) .062 .105 .590 .555 기각

기업경쟁력 ← 창업자 역량(H2) .334 .105 3.182 .001 채택

기업경쟁력 ← 창업자 경험(H3) .381 .098 3.873 .001 채택

기업경쟁력 ← 기업가정신(H4) .263 .126 2.082 .037 채택

기업의 성과 ← 기업경쟁력(H5) .442 .114 3.887 .001 채택

<표 7> 분석모델 모형적합도 지수

CMIN DF P

CMIN/DF NIF TLI CFI RMSEA

기준 < 2
> 0.9

(> 0.8 적합)
> 0.9 > 0.9

< 0.05

(0.05~0.1 수용가능)

287.206 178 0.000 1.614 0.841 0.919 0.931 0.070
 

개인의 특성 독립변수가, 기업의 성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AMOS의 

Bootstraping 절차를 활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개인의 특성

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직접경로를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창업자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0.131의 긍정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창업자 경험

이 기업의 성과에 간접적으로 0.142의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창업자 

동기 및 기업가정신은 p값이 각각 0.659, 0.073으로 0.05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성과에 간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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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간접효과 분석결과

한편, 출연(연) 출신의 창업자가 설립한 창업기업과 비출연(연) 출신의 창업자가 설립한 창업

기업을 비교한 결과 뚜렷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출연(연) 출신 창업자가 설립한 기업의 

경우, 창업자 개인의 특징이 기업경쟁력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는 없었고, 기업경쟁

력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출연(연) 출신의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경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업의 경쟁력 역시 출연(연) 

출신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출연

(연) 출신의 창업자가 설립한 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자의 경험이 많을수

록,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은 

최종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두 집단은 개인의 특징이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출연(연) 출신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비 출연(연) 출신 창업자 대비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출연(연) 출신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 수준이 비출연(연) 출

신 기업가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개인적 특징 변수 이외에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환경적 특징이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조사된 출연(연) 출신의 창업자는 본인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설립된 기업

이기 때문에, 창업자 개인의 역량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성 또는 기타 외부요인 등이 기업경쟁력

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출연(연) 출신 창업자 상당수는 본인이 참여하여 개발

된 높은 수준의 기술성숙도를 갖춘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해 창업을 하고 있다.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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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성숙도를 갖춘 기술은 실증과정을 통하여 제품의 상용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개발된 기술의 안정성･내구성 검증을 통해 기술적･사업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및 환경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여 상용화에 따른 리스

크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증 과정에서 기존의 목표시장 뿐만 아니라 

타 분야로 사업화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용래 외, 2017).

한편, 기술성 요인 이외에 연구원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다양한 정부정책 등도 외

부요인 중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정부는 연구원 출신의 기술창업 확산을 위해 예비창업 

지원(자금, 공간 등 제공), 휴･겸직 허용, 겸직 시 보수지급 허용, 주식보유 허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ICT 및 융합기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와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해당 분야의 창업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

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원 출신의 창업자를 우대하는 정책 등도 출연(연) 출신 

창업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중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 8> 출연(연) 출신 CEO vs 비출연(연) 출신 CEO 집단 비교분석 결과

측정변수

출연(연) 출신 비출연(연) 출신

C.R

(t)
p 채택여부

C.R

(t)
p 채택여부

기업경쟁력 ← 창업자 동기 -.321 .749 기각 .352 .724 기각

기업경쟁력 ← 창업자 역량 1.893 .058 기각 2.462 .014 채택

기업경쟁력 ← 창업자 경험 1.865 .062 기각 3.225 .001 채택

기업경쟁력 ← 기업가정신 .139 .890 기각 2.226 .026 채택

기업의 성과 ← 기업 경쟁력 5.292 .001 채택 2.302 .021 채택

V. 결론 및 시사점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 등의 위기극복을 위해 세계 각 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기불황 극복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1순위 정

책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천명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기술창업은 파급효과

가 높기 때문에 적극 장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개인

의 특성이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군집을 연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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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창업자와 비연구원 출신의 기술창업자로 분류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ICT 분야 창업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자 역량, 창업자 경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었고, 기업경쟁력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의 특성 

중 창업자 역량과 창업자의 경험은 기업의 성과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출연(연) 출신 창업기업과 비출연(연) 출신 창업기업을 비교한 결과, 출연

(연) 출신 창업기업은 창업자 개인의 특징과 기업경쟁력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기업경쟁력은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출연(연) 출신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자 역량, 창업자 경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경쟁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었고,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기술혁신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고 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각 부처별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술창업의 핵심은 우수기술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인재와 이들의 우수한 역량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창업자의 역량 강화 및 우수 창업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오

프라인 창업 교육을 연계하여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책이 활

성화 되어야 한다. 기술창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직적인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창업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술창업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자 개인의 특성을 CEO의 출신으로 

구분하여 학술적으로 도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술창업 기업의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집단 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출연(연) 출신 창업기업의 경우 개인적 특징 변수 

이외에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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